
노사 대표 교섭 최종 결렬
이 파국의 책임은 의료원에 있다!

오후 5시부터 노사 대표 교섭 진행,

                     직원들의 바람은 또 다시 무너졌다.

노사 대표의 입장차이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던 대

표교섭이 8일 오후 5시 재개되며 밤까지 지속됐으나 결과는 

그대로였다. 또 한 번 직원들이 바랐던 직원이 최고의 자산

인 고대의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. 

한편, 서울 사립대 중 우리지부와 함께 파업을 이어오던 한

양대가 지난 8일 타결했다. 총액2.2% 인상, 인력충원 46명(비

정규직 충원 20명) 및 리프레시휴가 5, 10년에 1개 월  나이

트근무 월 6일 이내 제한, 임신 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 등 

직원들을 위한 단체협약 내용도 상당수 합의했다. 

적자에 허덕인다는 한양대라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, 직원

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경영마인

드를 가졌다.

정말 고대만 남았다. 왜! 고대는 10년이 지나도, 20년이 지나

도 고대로인가!

의료원은 8,500 직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. 언제까지 직원

들이 의료원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네네하면서 모든 것을 감

수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인가.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수익

을 경신해대면서도 건물을 지어야 하니 자꾸 양보해 달라는 

것도, 10년 전 똑같은 레퍼토리일 뿐이다. 

노사관계 파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 믿고 찾

아준다는 브랜드 이미지, 네임 밸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

수 밖에 없다.

의료원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싫다는 짧은 선택

을 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잘못을 피해야 할 것이다. 

노사 파업이라는 최악의 선택이 장기화될수록 고대병원의 이

름을 믿고 찾아준 환자 보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네

임 밸류에 상처를 입고 외면받는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

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. 

의료원이 노사 상생은커녕 직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기로 작

정했다면 우리들의 손으로 진정 ‘의료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

확인’하는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.

의료원이 발전하고 커지는 만큼 직원들도 같이 발전하고 성

장해야 의료원이 기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

사측은 직원들이 의료원 발전의 동력이고 자산이라는 것에 

동의하지 않는다. 

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의료원에 그것을 증명하

는 투쟁을 완강히 펼쳐가겠다. 오늘 고대의료원 노동 현실을 

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

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원을 신랄하게 밝히는 투쟁을 진

행할 것이다. 

현재도 파업으로 인해 다양한 컴플레인이 쏟아지고 있으며 

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. 있어야 할 자리에 

빠져있는 성장동력, 즉 직원들이 없기에 나타나는 당면한 현

실이다. 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절절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상

응하는 타결안을 제시하여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

결단임을 즉시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위한 타결안을 

제시 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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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!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! 투쟁승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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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노동실태 증언대회

오늘오전 11 : 00 

안암병원 로비로 집결!


